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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은 지금
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?

KBS 다큐 「인재전쟁2」를 아이와 함께 보는 그림책

중국 · 한국 · 미국, 세 나라 아이들의 하루

키즈러닝랩 엄마 영차! · 3회차 · 2026. 08. 19



얼굴만 보여주면 “출석!”

중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아침에 얼굴만 보여주면 출석이 돼요. 교실에는 로봇 친구도 있고요. 선생님은 로봇이 넘어졌다 일어나는 걸 보여주면서

물어요. “아기가 춤 배우다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을까? 그럼 로봇은 왜 못 할까?” 이 나라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AI랑 친해져요.

🗣  “너는 AI한테 뭘 제일 물어보고 싶어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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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봇이랑 같이 달렸어요

사람 22명이랑 로봇 105대가 21km를 함께 달리는 마라톤이 열렸어요. 작년에는 로봇이 딱 6대만 끝까지 갔는데, 올해는 47대가 결승선에 들어왔대

요. 로봇도 넘어지고, 배터리도 갈고, 다시 달려요. 연습하면 느는 건 우리랑 똑같아요.

🗣  “너도 처음엔 못 했는데 지금은 잘하는 게 뭐야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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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다섯 살 형이 만든 드론

중학생 때부터 드론을 만든 형이 있어요. 직접 만든 아주 작은 드론이 시속 358km로 날아서 세계 기록이 됐어요. 물론 떨어지고 부서진 날도 아주 많

았어요. 그런데 어른들은 화를 내지 않고 “괜찮아, 또 해봐” 하면서 새 부품을 줬대요.

🗣  “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네가 진짜 만들어 보고 싶은 건 뭐야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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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우리는 밤에도 바빠요

우리나라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또 학원에 가요. 학원이 끝나면 캄캄한 밤이에요. 숙제도 하고, 문제집도 풀고, 정말 열심히 해요. 그런데 이런 걸 생

각해 볼 시간은 남아 있을까요? “나는 뭘 할 때 제일 신나지?”

🗣  “오늘 하루 중에 제일 재밌었던 순간이 언제였어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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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만들어 본 손

미국의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로봇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어요. 나사도 조이고, 선도 연결하고, 자꾸 고장 나서 다시 뜯어요. 그렇게 손

으로 만들어 본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만들 줄 알아요. 회사들이 그런 사람을 제일 먼저 찾는대요.

🗣  “우리 집에서 네가 직접 고쳐 보고 싶은 게 있어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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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는 2분 만에 다 풀어요

AI는 어른들이 열두 해 동안 준비하는 수능 수학 문제를 2분 만에 전부 풀어요. 사람보다 훨씬 빠르죠. 그럼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? AI는 답을 잘 찾

고, 사람은 질문을 잘 만들어요. 좋은 질문은 아직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.

🗣  “AI가 대신 못 하는 건 뭐가 있을까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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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래희망이 몇 개야?

다큐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물었어요. “꿈이 뭐야?” 하늘을 나는 슈퍼맨, 유명한 연예인, 생명을 살리는 의사… 그러다 한 아이가 말했어요. “저는 장래

희망이 여러 개예요.” “몇 개?” — “60개요.” — “아니, 100개!”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. 그러니까 꿈은 많을수록 좋아요.

🗣  “너는 꿈이 몇 개야? 하나씩 세어 볼까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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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께 · 이 그림책을 보고 나서

이 그림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. 다큐멘터리의 결론도 “아직 아무도 모른다”였어요.

그러니 아이에게 무엇이 되라고 알려주지 마시고, 아이가 말할 때 그냥 들어 주세요.

키즈러닝랩 엄마 영차!

변화하는 AI 세상에 불안해하지 않게, 엄마들과 함께 대화하는 AI 찻자리

매월 셋째 주 수요일 · 문의 @kidsrunning_lab

본 자료는 참석자 가정의 학습용입니다. 외부 공유·재배포를 삼가 주세요.

꿈을 하나로 좁히지 마세요. 몇 개인지만 같이 세어 보셔도 충분합니다. 100개여도 좋아요.🍵

“이겼어? 졌어?” 대신 “어떻게 배웠을까?”로 물어봐 주세요. 로봇도 넘어지면서 배웠으니까요.🍵

실패해도 되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.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, 마음껏 망가뜨려도 되는 것 하나요.🍵

AI를 무서워하지 않는 어른이 옆에 있으면, 아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.🍵

다큐가 말한 미래 인재의 조건은 세 가지였어요. 문제 해결자 · 소통가 · 창의성. 시험 점수는 없었습니다.🍵


